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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을 찾아라

‘정치하지 말라’는 키워드와
‘바보 노무현’을 엮어서 한 문단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을 떠나 보냅니다.
대통령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더는 혼자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기를,
더는 혼자 그 무거운 짐 안고 가시는 길이 없기를
빌고 또 빕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 09 ]글과 그림은 통한다
글에도 가선을 그어 보자

사람 얼굴을 묘사하는 경우,
머리 한가운데에서 코를 통과하는 중심선을 세로로 그린다.
이 중심선 위에 눈, 코, 입이 위치할 곳에 각각 가로로
보조선을 그린다.
일종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말하자면 머리카락, 눈, 코, 입이 들어갈 위치를
정해 두는 것이다.

전체 글을 관통하는 큰 흐름을 먼저 생각한다.

일종의 중심선이다.

여기에 각각의 내용을 담을 항목을 미리 정한다.



리듬을 가지면서 문장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

꼭 3.3.7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리듬이면 된다.

시작은 가급적 짧은 글로 한다.

[ 10 ]글에게 생명을,
생명의 리듬을 주자

그 글은 밋밋하게 쓰였는데,
읽는 사람도 그다지 재미가 없었던지 몇 줄
읽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글은 밋밋했다. 재미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줄 읽다가 말았다.



각운법은 듣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지나치게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다.

강조할 핵심문구를 문단마다 반복하는 방법도 좋다.

[ 11 ]가끔은 시인이 되자
래퍼가 되자

그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는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항상 나누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입니다.



[ 12 ]접속사,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
흐름을 중시하자

나는 집으로 갔다. 그런데 엄마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
으러 친구 집에 갔다.

나는 집으로 갔다. 엄마가 없었다. 나는 밥을 먹으러 친구 집에
갔다.

나는 집으로 갔다. 엄마가 없었다. 밥은 먹어야 했기 때문에 친
구 집으로 갔다.

글을 매끄럽게 쓰는 데 치중하는 게 우선이다.

접속사를 쓰지 않으려면 뒤에 오는 문장의

구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접속사를 빼고 뒷문장을 고치는 훈련을 해 보자.



절반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칼질을 해 보자.

대부분의 독자들은 짧게 읽고

많이 배우기를 기대한다.

[ 13 ]열의 재료를 가지고
다섯을 만들자

글을 쓸 때면 누구나 한 자
한 자 심혈을 기울여 씁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깁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쓴
문장은 아깝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줄이고
압축해야 합니다.

누구나 심혈을 기울여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담은 문장은
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줄이고
압축해야 합니다.


